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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름 

사나움 달래시는 내 사는펠의 안식(安息) ! 그리스로여! 

당선의 이름은 세훌훌꿇H질에 터진 상처 
두려움 바꾸시는 내 죽는 날의 l능력(能力) ! 
높다란가지위에서 

조용히 들려주시는 
사랑의 송가(煩歌)입니다! 

.Of들을 낳으리니 이릎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징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 
이라 하니라. 저가 천시보다 얼마큼 위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Of름다운 이홈율 기엉으로 

얻으심이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를이 너희 가 
운폐서 g광울 얻으.A/.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울 얻께 하려 함이니라-
(마 1:21, 81 1:4, 살후 1:12) 

짧|짧짧괴總] 

훈 A1(꽤 ，~:~) 
마가는 누구인가? 그는 바울의 제자였다가 훗날에는 베드로의 제자가 되었다(받전 5:13), 한 때 그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 

라서 1차 전도 여행에 잠가했다가 ‘밤빌리아’ 에서 돌아와 버리는 바람에 두 사람으로 하여금 심히 다투게 만들었고， 결국 두 

사람을 갈라지게 했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행 15:37-39)‘ 그러나 그의 다락방은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장소였고， 그는 

결국 예수의 생애를 기록하는 성경의 저자가 되었다 

그는 14장에서 예수의 수난을 거의 다 기록하였다 1. 2절에서는 예수와 그가 진하는 전국복음에 대하여 건딜 수 없어하면 

서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는 거룩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가증힘을 기록했다， 그러고 3절에서 9절 사이에는 이러한 

위힘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하여 죽음을 예비하는 마리아의 항유사건을 묘사했다 또한 유다의 배반과 성만 

찬 켓세마네의 기도와 체포당하시는 광경 그리고 예수께서 심문 당하시는 광경과 옷을 찢는 대제사장의 연극 같은 음모， 수 

제자 베드로의 안타까운 부인 광경을 생생하게 모두 기록하였다 

종교의 제국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뭉치면 얼마나 위협적인 세력이 되는가? 이러한 종교적 힘에 그들은 로마의 세력이라는 

세속적인 힘을 모았고 그 세력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이것을 생각하면 타락했던 7C의 중세교회도 어쩌면 그 

렇게 예루살램의 종교 지도자들을 닮았는지 모른다‘ 그리고 어느 시대이건 세속의 권력을 의지하여 힘을 과시하려는 종교 지 

도자들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것 같다 

음모와 포학의 도시로 변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세속의 모든 힘과 권력을 힘입고 예수를 잡아죽이려고 응집하는 위힘한 

시각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이 피어나고 있었다(3a)‘ 그곳은 예루살램으로부터 약 3,2Km 

떨어진 ‘촌’ 이었고， 인기 없는 곳이었다 그러나 그곳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곳이었으며， 언니 마르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듣던 곳이기도 했다(녹 10:39) 이곳에서 그녀는 건강한 남자가 안식일을 제외하고 일년 내내 일한 품샀에 

해당되는 삼 백 데나리온이나 되는 ‘나드’ 한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3절비 조금만 뿌려도 상관없지 

만 그녀는 예수를 진실로 사랑했고 그 마음에 넘치는 헌신을 따라 전부를 부어버렸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항하여 가시는 것 

을 거부하고 높은 자리를 요구하던 제자들의 어리석음이 쏟아지는 그 순간에 그녀는 예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8절) 

마리아의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에 대해 마귀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가롯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다 왜 이 비싼 항 

유를 허비하였느냐고| 그리고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그녀처럼 헌신하지 않으 

면서 즉시 그녀를 항해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침 사랑엔 어떠한 기준이 필요 없는 법이다 왜냐하면 

단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럴듯하 

게 말하는 가롯 유다의 의도는 다른데 있었다 요한 사도는 그런 가롯 유다를 향해 도적이라고 했다(요 12:6) 그는 자신의 

생각에 의거하여 그리스도를 따랐고， 헌신의 방법을 정했으며， 결국 자아의 욕심은 마귀의 시힘에 빠져 배신의 길을 걸었다­

정치적인 르름을 알았고， 대제사장과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돈궤를 맡을 정도로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최종적 

인 결정을 정치세력에 의존하기로 했고 그렇게 마귀에게 맥없이 꿀려 다니고 말았다 그래서 마리아의 헌신은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헌신하던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얼마나 대조적인지| 

주님께서 그녀를 항하여 아름다운 말씀으로 반응하셨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 

도 말하여 기념하리라고 말이다(9절) 그리고 주님의 말씀처럼 복음서마다 그녀의 헌신을 기록하였다(마 26:11-13, 막 14:9 

10 요 12:7-8) 그녀의 아름다운 헌신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그녀는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 
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다. 마르다의 성화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랑하고 경정하던 그녀는 그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대로 헌신하였던 것이다， 

당신은 누구인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따르는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자신의 견해와 판단을 가지고 

원망하며 주님을 따르는 유다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치는 제자들인가? 기도하고 또 기도 

하기는 아무런 가친 것이 없을 것 같았으나， 자신에게 항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던 마리아처럼 주님께서 주신 그 무엇인가 
를 발견하게 되기를|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마리아가 주님께 전부를 드렸던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드려지는 
또 다른 마리아가 되기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엠 

4:15) , 

률뿔료. 교회의 절7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절기를 지 

키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 많은 절기 중에서 대표적 
인 절기가 셋이 있는데 유월절， 맥추절 ， 수장절입니다 

(출 23:14-17),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이 절기 때 

는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야 했던 축제입니다(출 
23:17),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혹독한 종 

살이에서 구원됨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백성들은 유월 
절을 지키면서 과거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 억하고 감사했습 

니다. 맥추절은 추수가 하나님의 보호아래 성공적으 
로 끝마침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백성들은 맥추절 
을 지키면서 한해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해 
주셨고 현재도 자신들의 생 업을 주장하시고 보호하시 
는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것입니다. 수장절은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데 하나님의 인도에 의해 
광야 40년의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사실을 기 

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같은 보호와 인도를 근 
거로 하나님께 미 래의 생활까지도 계속 인도해 주실 

것을간구하고믿는신앙적 절기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는 몇 가지의 절기들이 있습 

니다. 부활절과 맥추절， 그리고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이 있습니다. 부활절이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고， 추 

수감사절은 일년 동안 생업을 보호하심을 감사하는 
날이고，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 
한 특별한 절기를 제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거 하나님에 의해 구속받았으며 이제까지 하나님으 

로 말미암아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 
아가야 함을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매년 되풀이 
되는 이러한 절기들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 
님께서 적당한 때에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기억나게함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베푸시 
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뿐 아니라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며 늘 그 분을 기억하고 기념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유 진 (목사， 5교구 지도) 

김재명 장로에 대한 ‘장로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서울지방법원에서 기각함으로 종결 

제명 출교 당한 김규종 · 김시주 · 이동명과 김상길 
이 서울지방법원에 고소한 김재명 장로에 대한 장로직 
무 집행정지 가처분의 건은 지난 6월 4일자로 서울지 
방법원에서 “기각”을결정함으로사건이 종결되었다. 
기각의 이유는 시무장로라는 직위는 “교회 내부에서 

의 종교적인 자격에 불과할 뿐이며 그것이 교인 개인 
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 , 또한 
가처분을 발령하지 아니하면 고소신청인들에게 회복 
할 수 없는 급박한 손해가 생긴다고 보기도 어 렵기 때 
문”이라고밝혔다. 

그동안 교회를 헐고， 성도간의 분열을 조장하려는 여 
러 시도들이 있었고 심지어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사 
태까지 이어 졌으나이번서울지방법원의 판결로고소 
인들의 분별없음과 무리함과 불법함이 그대로 드러나 
고말았다. 
이제 교회의 하나됨을깨뜨리고주의 일을감당해 나 

가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 러한 일들에서 벗 
어나 주께서 명하신 생명살리는 일에 모두가 한 마음 
한뭇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더욱 기도에 
힘써야할것이다. 

댄헤힘|딛훤·과훌웹핀|꾀;눈룰펄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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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week 

Wonderful Challenge 

“Qnly be sσong and very c'Ourage'Ous; be careful t'O d'O 

acc'Ording t'O 외1 the law which M'Oses My servant c'Ommanded y'Ou; 

d'O n'Ot tum fr'Om it t'O the right 'Or t'O the left, s'O that y'Ou may have success wherever y'Ou g'O." 

After me death of Moses God 
spoke to Joshua, Moses ' servant 

(v . 1) . His words represented a 
wonderful chaIlenge to Joshlla and aI l 
the people of Israel. They were to 
embark on a new venture, into a new 
land, with a new leader. You ’ 11 rec머l 

that Moses was the great hero and 
leader who God used to save Israel 
from their Egyptian captivity and 
slavery. He was the one who directly 
received the Law from God. He was a 
true servant of the Lord. He was such 
an Impoπant figure to Israel that his 
death seemed like God’s domain was 
finished . But look at John 1: 17, “ For 
the Law was given through Moses ; 
grace and truth were reaI ized through 
Jesus Christ" (Jn. 1:17). Amen! 
Which one is better? Unreservedly, 
grace and truth! Like Jesus, Joshua 
personifies God ’s new direction. Just 
as Jes ll s subs tituted for the Law, 
Joshua replaced Moses. Even though 
Moses died , a new chapter started 
through the life of Joshua. 

God gave Joshua a command for 
the challenge. He said , “ Moses My 
servant is dead , now therefore arise, 
cross this Jordan , you and all thi s 
people, to the land which ] am giving 
to them, to the sons of Israel" (v. 2). 
God told Joshua to get up, get over, 
and get 망ing. He was to start leading 
God ’s people into the Promised Land 
Indeed, Joshua remembered Moses' 
word s regarding this day. “ Then 
Moses called to Joshua and said to 
him in the sight of all Israel , ‘ Be 
strong and courageous, for you shall 
go with thi s people into the land 
which the Lord has sworn to their 
fathers to give them , and yOll shall 
give it to them as an inheritance. The 
Lord is the one who goes ahead of 
you; He will be with you. He will not 
fail you or fors따<e yOll. 00 not fear 01 

be di smayed " ’ (Ot. 3 1:7-8). Moses' 
prophecy came to fulfillment on this 
glorious day. 

God also gave Joshua a promise 

with the challenge. He said , “ Every 
place on which the sole of your foot 
treads, 1 have given it to you, just as I 
spoke to Moses. From the wildemess 
and this Lebanon, even as far as the 
great river, the river ElIphrates, all the 
land of the Hittites, and as far as the 
Great Sea toward the setting of the 
sun will be your teπitory" (vv. 3-4). 
What enormous feet Joshu a mll st 
have had! Are your feet smaI l or big? 
Isn ’ t it remarkable that every place 
Joshua’s feet stepped on was given to 
him ? Can yo u imagine s uch a 
bless ing? God also promised , “ No 
man will be able to stand before you 
all the days of your life. Just as I have 
been with Moses, 1 w川 be with yOll ; 1 
will not fail you or forsake YOll" (v. 5). 
What a promi se! God was with 
Joshlla in every way and in every 
sltuatlOn. 

Joshua was from the tribe of 
Ephraim. His name was Hoshea bllt 
Mo ses ca ll ed him Jos hu a (N lI m 
13:8& 16). He was one of the twelve 
spies sent into the land of Canaan to 
scout it Oll t. The report that came back 
from all the spies was factllaI ; the land 
was fruitful , the cities were fortified , 
and the people who lived in it were 
s tron g. Sadly , ten of the spies 
interpreted thi s information to the 
congregation withollt faith and callsed 
the congregation to fear their situation 
and doubt God ’s promise, but “ Joshua 
the son of NlIn 뻐d CaIeb the son of 
Jephllnneh , of those who had spied 
out the land, tore their c1othes" (Num. 
14:6). They believed God and brought 
a good report before the congregation, 
bllt nobod y be li eved them. The 
congregation sided with the ten who 
gave a bad report. So , Joshua and 
Caleb los t the debate . But here, in 
today ’s Bible verses, Joshlla is given 
the order to conqller Canaan. Amen! 

Indeed , there are strllgg les with 
every ch외lenge . The land of C때aan 

was occupied with strong, big people. 
Many of its cities were protected by 

hi gh stone walls , Iike Jericho . It ’s 
exactly the same thing in today ’s 
Christian life . We have inner 
struggles. Why ? Becall se we are 
Iiving in a world fiUed with sin. Look 
at 1 John 2:15-17 , “00 not love the 
world nor the things in the world. If 
anyone loves the world , the love of 
the Father is not in him. For all that is 
in the world, the 11Ist of the flesh and 
the lust of the eyes and the boastflll 
pride of life, is not from the Father, 
but is from the world. The world is 
passing away, and also its lusts; bllt 
the one who does the will of God 
lives forever. " Amen! 00 you believe 
it? There are struggles in Christian 
life. The Israelites didn ’ t have 
weapon s; they didn ’ t even have 
experience as warriors. For the last 
forty years they had been traveling 
arollnd in the desert. Prior to that, they 
were Egy ptian sa lves . They only 
believed in God ’s Word. 

Rea lity prese nt s a different 
picture. The people of Canaan were 
big in size and physicaIly healthy. ln 
comparison, the Israelites were smaI l 
and tired . The Canaanites had 
weapons and the Israelites didn ’ t. God 
said that the Israelites would conquer 
Canaan. Throllgh hllman eyes C뻐aan 

appears totally unconquerable . It 
seems like an absollltely imposs ible 
challenge . “ Now the deeds of the 
f1 esh are evident , which are ; 
immorality, impllrity, sensuality, 
idolatry, sorcery, enmities , strife , 
jeaIousy, olltbursts of angeζ disputes, 
di sse ns ion s , factions , envying , 
drunkenness , carousing , and things 
like these, of which I forewarn you , 
jllst as 1 have forewarned yOll , that 
those who practice such things will 
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G외 
5: 19-21). Indeed, these are things we 
aI l struggle against. There is a battle 
within every believer between the 
f1esh and Spiri t. It is a spiritllal war, 
“ For ollr struggle is not against t1esh 
and blood , but aga in st the rulers , 

against the powers, against the world 
forces of this darkness, against the 
spiritllal forces of wickedness in the 
heavenly places" (Eph. 6 : 12). AII 
stress comes from the devil using our 
physical nature. Oon ’ t you experience 
thi s kind of problem ? C a n you 
imagine the Israelites inner strllggles 
at this time? 

The Israelites were tired, they had 
journeyed forty long years in the 
desert. The devil was us ing their 
physical weakness to make them 
wonder whether or not they could win 
and conquer thi s land God ’ s had 
promi sed them . They had deep 
struggles but a c1ear order, “ Be strong 
and courageous" (v. 6). That’s God ’s 
order! Even if they were slaves , 
without an education, withollt a strong 
leader (Joshua was eighty at the time), 
and weak, they had the power of God, 
the presence of God, and the promise 
of God. Joshlla stood up in the midst 
of stress and conftdently obeyed God. 
He moved forward in faith , totaI faith . 
For those who walk by faith , who 
wall< by the Spirit, can overcome the 
f1esh. 

My dear friends, the Lord Jesus 
Christ is always in front of us. He is 
always preparing ollr way and doing 
everything that needs to be done 
S.alvation has to start first, then the 
victory is ours. Let’s go forward in 
faith. There’s not any kind of enemy 
that can stand against us because of 
our Savior. He is the one that leads us. 
The Lord asks you to face this 
wonderful challenge. He g ives you 
commands that entail struggles. Just 
remember His words, “ Be strong and 
courageo ll s". How ? By faith . Hi s 
power, presence, and promise will 
never fail or forsake yOll . Let’s travel 
the Calvary way , the way of 
resurrection and glory, God ’s way! 
Only by faith can we do it!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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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수아를 찾으선 하나닝 
모세가 죽고 나서 ， 하나님은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 
다(1절)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도 
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새로운 땅으로의 새로운 모험을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세 
가 애굽의 종살이와 노예 생활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 쓰임 받은 위 
대한 영웅이요 지도자였음을 기억할 것 

입니다. 그는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의 참된 종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하 
나님의 통치가 끝난 것과 같이 느껴지 
게 할만큼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n7 
을 보십시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 
스도로말미암아온것이라” 누가더 낫 
습니까? 솔직하게 말하자면 은혜와 진 
리가 더 낫습니다. 예수처럼 여호수아 
는 하나님의 새로운 지시를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곧 예수는 율법을 대신하 
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한 것입니 
다 비록 모세는 죽었지만， 새로운 도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 
다 

여호수아가받은명령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도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 
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2절). " 하나 
님은 여호수아에게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 ,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라고 말 
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 
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날을 위 
한 모세의 유언을 기억했습니다. “모세 
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 
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 
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 
로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 
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신 
31:7-8) . 모세의 예언은 이 영광스러운 
날에성취되었습니다. 

추낀흥헌 

다을 주잃 설교 

놀라운 I;저 -‘-1,;,; 

(수 1:1-6) 
‘ 

“오직 너는 마음을 깅하게 하고 극히 담대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쳐 행하고 

좌로나우로나치우치지 말라그리하면 어디로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가받은약속 
하나님께서는 또한 여호수아에게 도 
전과 함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회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햇 족속의 온 땅과 

또해 지는편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 
리라" (3-4) 여호수아는 정말 커다란 발 
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발은 릅니까? 작습니까? 여호수 
아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장소를 주 
시겠다는 이 말씀은 주목할만하지 않습 
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약속 

하셨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능히 당 
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 
니 (5절) . "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든지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습니다. 

여호수아의과거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 

다 그의 이름은 사실 호세아이지만 모 
세는 여호수아라고 불렀습니다(민 
13:8,16). 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 
해 선발된 12명의 정탐꾼들 중 한 사람 
이었습니다. 모든 정탐꾼들이 가지고 
온 정보들은 모두 정확한 사실이었습니 
다. 땅은 비옥하고 성들은 튼튼하며 ， 그 
곳에 사는 거민들은 강했습니다. 안타 
깝게도 열 명의 정탐꾼들은 믿음 없이 
이 러한 정보를 회중에게 말해주었고， 
결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에게 다가 
올상황을두려워하고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 
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랩이 그 옷을 
찢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믿음의 
보고를 회중에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스라엘 회중은 악평을 한 열 정탐꾼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랩은 논쟁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하 
지만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아벤! 

여호수아를향한도전 
실재로 모든 도전에는 싸웅이 있습니 

다. 가나안 땅은 강하고 큰 족속들이 차 
지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여리고와 같 
은 많은 성읍들은 돌로 높이 쌓은 벽에 
의해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 
날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통일합니 
다. 우리는 내적 싸움들을 안고 있습니 
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 

문입니다. 요한1서 2:25-27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 
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 
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 
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 온 것이 아니요 세 
상으로 쫓아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뭇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기독교인의 삶에는 싸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도 
없었을 뿐 아니라， 전사들과 같은 전쟁 
의 경험도 없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들은 오직 사막을 돌아다니기만 했었 
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애굽의 노 
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싸움 
현실은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강건했고 안정을 누리고 산 것과는 대 
조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체구도 
작고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또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무기가 있었으나， 이스라 
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무기가 없었습 
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가나안을 정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 
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가나안 땅 
은 전혀 정복할 수 없는 땅처럼 보입니 
다 마치 절대 불가능한 도전처 럼 보입 
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 
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 
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 
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같 
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하는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 5:19-21). 이와 같이 참으로 
우리 모두가 투쟁하는 것들이 있습니 
다. 모든 신자들에게는 육과 영 사이에 
서 벌어지는 전투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의 씨 

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 
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 
라" (엠 6:12). 모든 갈둥은 마귀가 우리 

의 육체적 본성을 λ}용하기 때문에 생 

겁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문제를 경험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스 
라엘이 겪는 내적 갈동에 대해 상상이 
가십니까? 

성령을따르는 믿음의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이 

라는 긴 세월을 여행하느라 지쳐있었습 
니다 마귀는 그들의 육체적 약함을 이 

용하여 하나님께서 의t속하신 가나안 땅 
의 정복에 대해 의심이 생기게 하였다. 

그들은 깊은 갈둥에 빠졌지만 명확한 
명령을받았습니다. “마음을강하게 하 
라 담대히 하라" (6절) . 이것이 바로 하 
나님의 명령입니다! 비록 그들이 교육 
받지 못하였고 강한 지도자도 없는 (여 
호수아는 당시 80세였습니다) 노예 출 
신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동의 한 가운데 우뚝 서서 자신 있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는 믿음， 곧 
순전한 믿음 안에서 전진했습니다. 믿 
음으로걷는사람들，즉성령에 의해 걷 
는 사람들은 육체 의 소욕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야 할 걸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는 언제나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는 
언제나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행하십니다. 먼저 구원이 
왔고， 그 다음에 승리가 우리 것이 되었 
습니다. 이제 믿음 안에서 나아갑시다. 
우리의 구세주로 인해 그 어느 적도 우 
리를 맞서지 못합니다. 주께서는 여러 
분께 이 도전에 강하게 맞서라고 하십 
니다. 그 분은 여러분에게 싸움이 따르 
는 명령을 주십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 
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 히 하라 어 떻게 말입 니까? 믿음 
을통해서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임재 
와 약속은 결코 실패하거나 당신을 포 
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과 영광의 
길 ， 갈보리 길， 즉 하나님의 길로 우리 
나아갑시다. 오직 믿음만이 숭리할 수 

있습니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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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겨진 대륙，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를 들어본 사람은 많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인구 2억 5백만 명의 회교권 최대의 나라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인도네시 
아는 수많은 섬들로 구성된 섬나라이지만 세계4위의 인구에 2.1%의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대륙과 같은 나라이다. 이 수많은 영흔들의 87%가 회교도로서 인원수로 
는단연최대의 회교국이다 

이 나라에도 카톨릭과 개신교를 합쳐 10%의 크리스천들이 그곳에 있다. 하지만 현 
지는 크리스천들과 무슬림들이 대 립하고 있고 무력 분쟁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무슬림 지 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현재 외선부에서는 3년 전부터 인도네시아 형제들이 출석하기 시작하여 현재 30여 

명의 형제 ， 자매들이 출석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예배와 말씀 
을 위한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3년 전에는 한 사람의 인도네시아 형제를 출석시키기 위하여 용인이나 천안 동 먼 
지역까지 찾아다니며 양육해야 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먼 곳에서라도그들이 스스로 
교회를 찾아 오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크리스천 
이었던 형제들은 믿음을 키워나가고， 무슬림인 형제들은 새롭게 복음을 전해듣는 곳 
으로사용되고있는것이다. 

기도제목 

1. 인도네시아가 안정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2 인도네사아 형제， 자매들이 믿음 안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3. 인도네시아형제，자매들이 한국생활에서 어려웅을당하지 않도록. 
4. 이들이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선교위원회) 

홈탐톨鼎활훨rr 

셰껴I "$1의 민구를 까천 인도네시아 (Indones ia ) 

ι닙~r.:.t-t흩훌괴kωμl 

꽉원선도 

장덕 훈 (소년부교사) 

3월 마지막 토요일 논현 초동학교로 전도를 나가게 되었다. 
논현 초둥학교에 도착하자 예전부터 그곳에서 전도하시던 몇몇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분들로부터 약간의 교육을 받은 후 우리는 달콤한 사탕을 한 아 
름 안고서 아이들을 향해 전도를 시작했다. 하교 길의 아이들을 잡아 전도하는 것은 
빠르고 조리있는 말솜씨와 정확한 상황 대치능력 동 많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처 
음초둥학교전도를나간나에게 별다른 비법은없었다. 

그러나 그렇게 초동학교 전도가 계속되는 동안 나는 거기에서 나름대로 많은 경험 
을 했다. 하루는 통일교에 다니는 아이를 만났다 자기의 아버지는 통일교 목사이며， 
그 아이도 통일교의 목사가 되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갑자기 멍해지면서 
그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할지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았다. 돌아가는 그 아이의 뒷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음 속으로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었다. 
또어떤날은우리 반아이 중한 명을만났다. 매우반가웠다. 평소에 그아이는절 
대로 자기 집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 주고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한 동안 대예 
배만 드렸던 아이이다. 비록 잠시 동안의 만남이었지만 기분이 참 좋았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친구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 

이다. 

때론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 라는 물음으로 시작해서 매우 비관적인 

결말을 맺을 정도로 이 러한 학원전도에 대해서 심한 회의를 느낀 적도 있었다. 하지 
만아무리 좋은방법이 있을지라도하나님께서 그아이의 마음을움직이지 않는다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에 대한 계획과 나에 대한 

계획을갖고계시다는사실을알기에 희망은언제나존재한다. 

인도앙과 태평앙의 9，500 ，αXJk미에 걸쳐 
13 ，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 
아 인구 2억 5백만 명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다 

수마트라， 지바， 지역에 회교기 강하여 절 
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회교국으로 민 
들려는시도도있다 

1965년 공산주의 쿠데타와 회교도의 보 
복으로 50만 명의 공산주의 추증자들이 

죽었고 

이로 인해 공산주의자， 명목상 회교도들 
이하나님께돌아왔다 

충연교회아프리카A국 

선교사기도제목 

* 아프리카 A국에서 사역하시는 강 
기 엽 협력선교사가 말라리아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균이 뇌에 침투하는 위험한 종류 

라고 합니다. 또한 지난번에 말라 

리아로 고생하던 권요셉 단기평 
신도선교사가 지방 사역 도중 다 

시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한달 

은 쉬어야 한다고 하는데 진행되 

고 있는 사역이 중단되어 걱정이 

라고 합니다 

영적 전투가 인도네사아 특히 지바섬을 

뒤흔들고 있다 회교도들은 폭동， 교회방 
화， 기독교인 박해 등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갈수록 선교사들에게 비자를 엄 
격히 제한하고있다 

회교 극단주의자들은 국기 지도자들에게 I I 교회의 성장에 비해 목회자의 자질이 낮 
압력을 기하고 있다 I I 고 기독교가 전통적인 신비주의와 종합된 

앙상을 띠고 있어 문제다， 

그렇게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사업가， 교 
시， 학생의 신분으로 현장 속에 파고 들어 
선교하는것이필요하다 

신비주의 

성경과 기독교 문서 선교가 절실히 요구 
되나 값이 비씨고 운송요금이 책값보다 
비싸문제가되고있고 

인도네시아는 섬나라로서 지리적인 문 

제， 복잡한 행정구역， 언어의 장벽에도 불 
구하고 성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p= 

약 150만 기독교 가정에 한 권의 성경도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죠01선교회출판사 
만화로 보는 세계기도정보’ 에서 발춰| 요약 

1. 말라라리로 힘들어 하는 강기 

엽 · 권요셉 선교사들의 건강 

회복을위하여 

2. 고통 속에서도 참 평안을 갖고 

주님만의지할수있도록 

3. 주일학교 교사 컨퍼런스와 지 

방사역이 주님의 선하신 의도 

대로준벼되고진행되도록 

* 성도의 기도를 먹고사는우리 선 

교사들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기 

도합시다. 우리 충현의 성도를 각 

자가 ‘보내는 선교사’ 임을 잊지 

말고 기도로 그들의 사역을 중보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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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롤 이야기-때악부 

교회생활의의미 
~ . ..:t‘ 

김 정:윤 (대학부 4학년) 

나는 모태신앙으로 중학교 때까지 줄곧 교회만 출석했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요인의 모습으로 서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맘이나 나아갈 방향을 알지 못한 채 살았다 켈랜젠-，어느 날부터 그 
런 나에게 하나님은 조금씩 다가와 주셨고 대학부라는 곳을 섬기게 하셨다. 교회출석을층폈다랬던 댄찢l체 대 
학부라는공동체가처음엔너무낯설었다 하나님에대한믿음이적었고내향적성격이해總뤘엔첼서 
가는 것이 두려웠다. 특히 ， 평일에도 리더들로부터 걸려오는 안부전화 퉁 영혼을 바라보한핍돌의판~JÎf사 
랑의 맘이 웬지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벤엘 성가대라는 곳에λf·찬행흐호흉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닫힌 맘의 문을 조금씩 열어주셨다. 

그후에 군대에 들어가서 다른환경에서 잘적응하는지체들도 있는반면 나협F고지친 영흔들을수없이 보 
았다. 그리고 근무를 하고 신우회라는 공동체에서 주보편집을 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 늘 맘 속에 도전적으로 
다가온 껏은 사람을 향한 맘을 품게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 에게 더하시 리라 .. (마 6:33)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귀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주시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나 대학부에서 기 

도로써 깨어지고 단련되길 원한다. 

이제 나는 조장으로， 그리고 병원전도사역을 함께 하고 있다. 리더로서의 자리가 어떻게 보면 무겁고 큰 자 
리이며 먼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함을 안다 솔직히 나에게 리더라는 자리가 부담이 되는 것 
은 사실이다 하지만 예전에 나의 조장들이 영혼을 사랑하여 전화심방을 하면서 품었던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제야 조금씩 알 것 같다.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싶다. 깨어지고 상한 마 
음에， 지치고 힘겨워하는 영혼에게 ， 하나님을소개하는 귀한도구가 되고 싶다. 
병원에서 전도사역을 통해서 나 자신의 힘이나 지식으로써가 아니라 담대히 아버지의 뭇을 알고 나가길 원 

한다. 아버지께서 낮은 위치에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나 역시 내 모습을 낮추고， 다른 영혼을 품는 과정 속에 
서 참된 진리자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분께 붙잡힌 바 된 자로서 커나가고 싶다. 
그리고하나님이 나를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해 본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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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속에 있는교회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교회 

최 준호 (대학부간사)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일은 반 
드시 교회가는 날이 되었다. 이것은 늘 원칙이었다. 

그래서 주일에 있는 각종 학교 행사에는 한 번도 참석 
하지 못했다. 아직 철들지 않은 시절이요 어린 아이였 
기 때문에교회에가서 친구들을만나노는것이 좋았 
지만，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플 생각은 잊지 않았다. 
j충 · 고둥부， 대학부를 거치면서 교회에 대하여 참 

ι된r진리를 듣고 이해할 수 있었다. 참으로 교회는 하 
다넘의 교회라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다. 교회 
는 성경에서 말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를 
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이다. 교회는 단순히 세상 
에서 말효}는 무슨 회사도， 학교도 아닌 하나님의 공 
동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다. 교회에서는 모두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요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부한자나 가난 
한 자나 많이 배웠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힘이 있거나 
약하거나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둥한 존 
재들이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유가여기에 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우신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신 
다는 말씀을 기억한다 그 제자들을 죽기까지 사랑하 
하고섬기신 예수님 . 교회를다닌다는말보단 이제 하 
나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말한다. 주님이 세우신 지금 
의 충현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진 
정사랑한다 
오늘도 주님의 형제요 자매요 지체된， 나의 사랑하 
는 영적 가족을 만나는 대학부 집회와 그 모든 활동이 
기대되기에 소망이 넙치는 삶을 산다. 나의 평생의 기 
업인 교회를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나 역 . 
시사랑하고사랑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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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애자매의 면지를 실으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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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아이 디어제공 : minj74@jaangmin n.com 

위임 목사님 앞으로 펀지 한 통이 도착했다 ’예수진도단(YM)' 이라는 단체를 통해 스웨덴에서 DTS훈련을 받고 있는 인애라는 

학생이었다 인애는 대학부 시절에는 팀장으로 중등2부에서는 교사로 힘께 일하기도 했었다 사춘기를 지나는 중딩이’ 아01들에 

게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던 모습이 기억난다 아마 올해 초쯤에 DTS 훈련을 받고 싶다며 추천서를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 
벌써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고 간접적으로나마 훈련에 잘 참여하고 있는 인애를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자매가 

보낸 펀지를 통해서 ‘문화 와 세계관’ 에 대해 다시 한번 생ζk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 같다 

벌써 7， 8년쯤 흘렀다고 생각되는데， 선교사요 문화인류학자인 폴 히버트’ 교수의 세미나를 통해서 복음과 문화에 대해 침 심 

각하게 도전 받았던 적이 있었다 만일 한국의 문화로 예수를 믿고 복음을 해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은 한국적인 토속종교 

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이었다 조금 더 쉽게 밀녕f자연 한국적인 문화와 세계관으로 예수와 복음을 이해하고 해석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성경적 세계관 또는 복음으로 한국의 문호털 재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한국은 단일 문회를 가지고 있고， 단일 민족 

이어서 문화적인 차이를 경힘할 기호|가 아주 적다 그래서 문화와 세계관이 복음에 미치는 위힘성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교회 

는 이것에 대해 가르치지도 않았다 문호f와 세계관은 선교 현ε뻐| 나가면 즉시 부딪히는 문제였지만 늘 선교사들에게만 국한시컸 

던주제였다. 

아마 인애는 여러 민족의 문화와 세계관이 공존하는 공동체에서 생활하며 문화적인 충격을 겪었던 것 같다 특히 복음에 대한 

문화의 위험성을 체힘한 것 같다 그리고 한국적 사고와 문화로부터 벗어나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댔 

다 인애의 펀지를 읽으면서 앞으로 주간충현을 통하여 복음과 문화’ 에 대해 소개하면 좋겠다는 샘각이 들었다 특히 세계선교를 

꿈꾸고 있는 충현의 젊은이들이 ‘복음과 문화 그리고 세계관’ 을 폭넓고 김이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도해 본다 

(주간충현 떤집실 김동하 목시) 

김성판옥사닝메 

목사닝 얀녕&써l요? 그동안 장 지내였는지 궁음향니다. 깐깐o( 틀리는 교회소삭을 보연 L~량H료 교회1~ 
습니다. 그래서 나릉대료 장 지내시겠구L~ 했당니다. 서는 초l인oH듀요， 여l선에 1~꽁 진듀틀과 놓러깐 석이 잊었던 
중에 한 영잉니다， 11역t;~성 시 장 오르겠네요. 서는 지급 스웨덴어l 있는 선교도버I(YWA삐)에서 북유렵과 스칸디L베야 

해 11도하고 훈련(DTS)받고 잉승니다. 
o(렇게 목사닝깨l 면치를 쓰꺼l 동10/유는， 추닝삐l서 떤치를 쓰연 좋겠다교 하셔서예요. 쳐도 잘 111(닫치 옷한 여려 켓틀을 쟁리하고 
싱여하시는 껏 감oh서요. 그리교 서도 이세는 추닝메서 선 t;/ 정리하신 엘틀응 감고 C씨는 매o(고 싱지 양11도 해서 말이치요. 

목사닝il~ t.1배l 짧꺼l t방던 우세 번으l tH냥은， 성령닝메서 선석으료 인도t;~셨던 시깐0(2~ 생간합니다. 그 때를 통해 추닝메서 치 
의 여러 상황을 석성t배l 객려하였던 갯을ol AXlH납니다. 

목사닝， 한국 말버H갱 밖에서， 한욱이라는 판정으l 한껴l릎 인석t;~교 그 동안 우리까 보면석이라교 빨H봤던 맨응으11~j.1처f1:f1틀.o( 

κf 인깐석 요소에 으It;H 국한되어 왔는지 11딴께 됩니다. 
마나 새료우 관계를 앤고 11후오f 생황승만o( 선쉽 다른 A~t틀il~ t.1배1 t;κf닝을 t뼈햄버 갱tjf(t;f여 그 분에 대해 

테두리 역r에 서니 o(세 소음씌 진리에 대해 앙0~1배l 되는 켓 감승니다. 그 동얀 진리료 보t웠던 상 
. 형1~였11어l 진성한 빗되신 여l수 그리스도， 진리도l신 여l수닝에 대한 한국적 tjl(쟁 



제632호 주낀흥헌 

긴흥과 니눔 (교구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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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효실 } 
t뻐t을 통해 받는 은쉴I 

lljι델틀‘εI 

연약한 지~틀을 위한 충보끼도까 긴급δl 요청됩니다. 

10교구 최정현 장로(남61Äf/) 장염으로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수술 후 빠른 회복과 장이 더욱 깨끗해 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병주 잡샤f남73λ1/) 뇌졸중으로 수년 동안 병상에 있습니다. 하루 빨리 병상에 

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01홍순 권λ](0/82λ1/) 고관절 부상 후 거동 못하고 병석 에 누워 있습니다. 노환 
으로 고생하시는 권사님을 위해 각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연약한 환우틀을 톨아보며 그들g 온천안 "1유와 회복을 휘하여 
진정어린 마음으로 71도하시끼 바합니다， 

배 안에 껴I~ 하나닝 

김 재 수 (집사， 5교귀 

“하나님 이여! 사슴이 시뱃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흔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봐올꼬" (시 42:1-2) 

작년 2월， 건강했던 몸에 이상이 생겼다. 갑자기 머리가 아파오더니 건강이 나빠졌 

다. 서서히 병이 들고 있었던 것이다. 기어이 4월에는 종합 병원에서 종합 검사를 받 
았다. 비인두암이었다. 뇌 밑쪽에 종양이 있어서 수술도 받지 못하고， 암세포를 소멸 
시키기 위해서는 방사선 요법으로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한 
달에 반은 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집과 병원을 왔다갔다 하기를 5차례나 거둡했다. 딸 

이 일찍 출가를 했기에 내 주변에는 그 누구도 없었다. 이러한 외로움과 육체적 고통 
을 함께 감당하면서도 힘든 항암 치료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내 곁에 여전한 사랑으 
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 나의 곤란을 감찰하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신 
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지금은 비록 이상 증상이 있어 지난달 17일에 다시 입원해야 
했지만 이 암과의 전쟁에서 나와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의 인도에 내 영혼을 맡긴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 나의 힘겨운 삶을 다 아시오니 나를 위로하소서. 감당하기 
어 려운 고통과 상처로 지쳐 있는 내 영혼에 새 힘을 부어주시고 이 아픔을 통해 나를 
더욱 강건케 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김재수 집사님은 목이 아파 의사 전달이 어려운 상태였슴니다 그래서 간병하는 딸을 통해 집사님의 

심정을 대신 하였습니다. 현재 김집사님은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해서 영양 주사만 맞고 있는 형편입니 

다. 또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믿멸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환우입 

니다 위로와더불어 각별한기도를부탁드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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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댁정 (새가족부 통신원) 

‘고 찬 걸 ’ 성도를 소개합니다 

훌표9 

새7램융소깨합니아 

‘박 경 남 ’ 성도를 소개합니다 

l남2녀중 장냥. 음악 감상과 농구가 취미. 전남 광주가 고향. 

콘 목표를 갖고 서울에 온 27살 청년입니다. 친척의 전도로 교 

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 건물이 크고 웅장하여 정말 큰 

교회구나 생각이 들지만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직 예수 

님에 대해 잘 모르지만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가족부 

에서 서로의 만남을 통한 교제 시간이 인싱[<>fl 남으며 특히 중 
국에서 오신 성도닝이 기억에 남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도록 
하나닝과좋은관계 갖을수있도록도움주시기 바랍니다. 

따르롱- --
새벽을깨우는알람소리! 
가브리엘 창양 대원들은 주일 1부 예배의 찬양을 위해 목요일 저 

녁 2시간과 주일 새벽 1시간， 주일 낮 2시간 연습을한다. 지휘자의 
섬세하고완벽한지도는마치 정교한금은세공가같아서 찬양대원 

을긴장시키고찬양속으로 홉입시킨다. 숨소리조차들리지 않는공간속에서 하나님 
의 은혜를 느껴보려 애쓰는 대원들의 표정은 진지하다 못해 질식할 것만 같다. 그러 
한 연습(훈련)을 통하여 드려지는 예배 찬양 속에서 콧둥이 쩡하고 눈가에 눈물이 맺 

히는 것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찬OJ:을 
부르는 나에게 감동 주심을 느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맛(?) , 멋(?)이라 할까? 진정 찬양 대원으로서 공교한 찬양을 드리려 하는 열 
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난 98년으로 기억되어지는(가브리엘찬양대가 찬양한) 부활절 음악예배에서 “호 

산나， 다윗의 자손이여1" 종려나무가지를흔들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환영했 
던 자들。l “바나바! 바나바!"를 외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게 했을 때 ， 들려오던 
그 망치소리! “광! 광! 광!" 지금까지 생생하게 껏전에 맴도는데 ... 그 당시 나의 죄를 
발견케 하시며 회개케 하시고 결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모든 대원들을 
흐느껴 눈물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매년， 그리고 금년의 벤엘 ‘ 고퉁부 연합 부활절 
찬양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느끼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음은， 평신도보다 더 섬세하게 
느껴지는 찬양 대원으로서의 특혜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러한 감사함 속에서 주일 1부 예배 찬양을 드릴 때마다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창OJ:을 통하여 영광 받으소서! 찬양에 같이 동참하는 회중과 저희에게， 한없 
는은혜와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소서! 이 찬양이 ， 아직 잠에서 깨어 나지 못하는 영흔 

들을 깨울 수 있게 하사， 주일의 천국 잔치를 통하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아벤-
끝으로， 공교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열심， 충성 ， 헌신 ， 봉사하시는 가브 
리엘찬양대원 여러분!그리고모든찬양대원 여러분!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 경 재 (집사， 3교구， 가브리엘찬양대원) 

오병이어의기적 .|폐~뻐l 

노영한(집사， 1교귀 

결흔해서 자식을 길러 보아야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합니다. 저도 3자녀 
의 아버지로서 자식을 기르면서 즐거운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안타까웠던 일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도 가끔 생각나는 24년전의 한 조그만 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딸이 8살， 아들이 6살과 4살일 때입니다. 큰 딸이 동생들을 데리고 통네 가난한 교 

회에 다닐 때입니다. 그때만 해도 국민소득이 1 ，000$ 을 넘지 못할때이니 매주일은 
못하고 절기에만 4살짜리가 다니는 유치부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날도 누나와 형 
이 끝나고 동생이 기다리는 유치부에 오니 막내가 힘이 하나도 없이 나오며 ， “오늘 유 
치부에서 사탕 주었어 . 형하나 누나하나 먹어” 하면서 땀에 녹은 사탕 2개를 주었습 
니다. 그때 그 시절 가난할 때니 형과 누나는 얼른 입에 넣고 먹으며 형과 누나를 보 
고있는동생에게 “너는먹었니 ?’ 하고물으니 그때에야참고참았던울음을터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유치부 전도사님 설교가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는데 ， 손에 땀이 
많이 나는 꼬마가 포장도 안된 사탕 2개를 꼭 쥐고 “하나님 , 누나와 형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사탕 2개가 3개가 되게 하여 주세요하고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 
나님이 기도를 들어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생각 끝에 저는 먹고 싶은 것을 참고 형과 
누나가 오기를 기다려 형과 누나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사탕을 먹고 싶은 마음을 참 
고 형과 누나가 오기를 기다려 형과 누나가 기쁘게 먹는 것을 바라며 기다리는 시간 
에 꼬마의 마음은 어떠 했을까요?간절히 기도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한 
전도사님을 원망하였던 생각이 납니다 
4살 꼬마가 자라서 이제는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어버이날에는 그에게서 값 

비싼 T셔츠와 바지를 선물 받았는데 24년전 제가 먹고 싶은 것을 참고 누나와 형 에게 
사탕을 주는 4살 꼬마의 따뭇한 마음을 선물 받을 때만큼 기쁘고 감격적이지는 못했 
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 린 것의 간절한 기도는 들어 주시지 않았지만 가슴 벅차는 기 
쁨을 부모에게 선물하였고， 24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을 이야기하며 형제간의 
우애가 더욱 깊어지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어린 것이 순진하게 전도사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했으니 기적이 이 
루어지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탕 2개를 3개로 
만들어 주는 것으로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었습니다 한번 먹고마는 사탕보다 
는 지난 24년간 또 앞으로도 오랜 동안 우리 가정에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는 꼬마 
가 기도하지 않은 것 더 좋은 것. 우리 가정에 정말 필요한 것으로 오병이어의 기적 
을주신 것을알게된 것은오랜 시간이 흐른후였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는 주님의 
말씀을 체험적으로 알게 하시었습니다.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도미워하고무관심하게 되니 역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품어야되겠구나하는생 
각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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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을 배 오른 편에 더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4월부터 중동 2부에서는 요란한 전투소리가 들려왔다.10명의 정탐꾼을 세우듯 전 
투할 10명의 교사들을 최전방으로 보내기 위해 준비하는 기도소리가 들리기 시작했 
다. 

3주에 걸쳐 전도할 친구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첫번째 이슬비 편지를 발송했다. 이 
편지가 아이들에게 도착하기 전에 저들의 마음을 웅직여 달라고 간구했다. 두 번째 
편지，세 번째 편지 
전투가 무르익어갈 수록 교사들에게 주의 능력의 힘이 가해졌다. 바쁜 손을 웅직 

이며 전도지에 사탕을 붙이기 시작했고， 이 전도지를 받는 아이들의 마음이 입 속에 
서 살며시 녹는 사탕처 럼 녹아질 것을 믿었다. 

종례시간을 마치고 쏟아져 나오는 저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정문 

과 후문으로 소대를 편성했다. 내리찍는 5월의 태양볕은 내 이마를 적시기에 충분했 
고 흥분한 마음은 목소리를 높혔다. 아이들은 역시 아이들이었다. 사탕을 먹기 위해 
교회에 나옹다고 약속 아닌 믿욕을 해 놓고 학교 골목길을 돌아서서는 바람에 명구 
는저 전도지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이번에는 세 팀으로 소대를 편성했다. 교회에 나올 것을 
약속핸 모습， 또 부지런히 아이의 연락처를 적어가는 모습， 그 중에 아이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도 보였다. 아! 분명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다. 찾기 위해 
애쓰는저 모습들을보며 
집에 돌아와 다시 수화기를 들고 낮에 만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묵 
뚝끊어버리는믿지 않는 부모님의 웅답과거짓으로가르쳐준 피자집 전화번호가나 

에게는넘어야할장벽이었다 
그러나 탕탕탕 세 발의 총성은 적군을 물리치기에 충분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153마리나 되는 찢어진 배 오른 편의 그물이라니 ... 준비한 
선물은통이 나고 예배실안은꽉찬그물안이었다. 
구원의 메시지는 목사님을 통해 힘차게 선포되었고 새 친구들을 위한 축하 찬양은 
한층 더 잔치를 고조시켰다. 포도주가 모자라 물로 포도주를 만들듯이 나누어 줄 주 

보도 동이나고말았다. 
던지라하여 던지기만 했더니 이렇게 .. .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게획이 사랑이며 

축복이라고 두 순을 높이 들고 구 분 오직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렸다. 
중퉁2부 51명의 교사들은 2차 명령을 받은 전도특공대로 다시 느슨해진 신발끈을 
묶으련다. 

몇 주전， 화천에서 군종으로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고 있는 진구를 연회갔었 
다. ‘군대’ 하연 떠오르던 부정적 느낌과는 달리 진구가 근무하는 군인교회는 휴 
양지처럼 고요하고 따뭇한 낭만(?)의 장소였다. 영백한 계급사회 안에서 서로를 
‘형제’ 라 부르는 모습을 보며 또 한번 ‘그리스도인’ 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 
늦은 나이에 군에 입대하여 훈련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던 진구였지만 일 
병이라는 계급으로 어느 정도 부대와 군인교회에 익숙해진 것 같았다. 하룻밤을 
함께 보내고， 제대 후 처음으로 군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시작부터 

머리를 아래로 향하고 다리를 척 벌린 채 꿈나라로 가려고 준비하는 군인， 전입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허리를 끗곳이 세우고 미동도 하지 않는 군인， 친구를 
찾으려는 듯 이리 저리 둘러보는 군인 등 여러 모습 안에서도 예배는 시작되었 
다. 
하늘같은 계급의 간부들이 집사닝의 모습으로 사병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 

습이 어색하지만 아름답게 느껴졌다. 계급을 떠나 군생활하는 장소를 떠나 한 
마음으로 명등하게 하나넘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했다. 
역시 간부인 듯한 집사님의 대표기도 시간이었다. 지난 군생활을 생각하며 속 

으로는 ‘저 사람도 명 일에는 사병들을 힘들게 하겠지?’ 라고 불명하던 중， 한 쪽 
가슴이 쩡한 느낌을 받았다. 
“주넘， 오늘도 GP와 GOP, 벽오지 등에서 삼삼오오 예배를 드리고 있을 형제 

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곳 군인교회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여렷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저 

휴전선이나 산간에서는 추넘을 섬기는 몇몇 부대원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예배 
를 드릴 것이라는 기도를 들으연서 안타깡기도 했지만 감사했다. 나는 이들을 
얼마나 기억하며 기도했는지 
같은 사병들을 섬기며 중보하는 진구를 보며 군선교 사역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을수 있었다. 
지금도 휴전선과 벽오지에서 하나닝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기도한다 

(이종원기재 

언풋스쳐가는 한 순간의 잊혀지지 않는강동용풀장는다， 

휴전선과 벽오지에서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넘 

던지라해서 던꼈더니 ... 

한 성 희 (집사， 중동2부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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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아가서에 나오는 주요 소재들을 잘 기억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시 

는 맛， 향료의 향， 자연의 아름다움 등이 아가서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주요 소재들이랍 
니다. 솔로몬의 사랑은 포도주보다도 낫고(1 : 2 ，4， 4:10) , 그가 풍기는 향기는 향유보다 
낫다고 기록합니다(1:3 ， 13-14). 또한 여인에게 향유의 이미지를 적용시키기도 하고 

(1:12, 4:10-11 ,16, 7:8), 연인이 서로를 묘사하는데 자연에서 꿀어온 온갖 이미지를 사용 
하기도 한답니다(2 : 1-3 ，9 ，1 4 ，17 ， 4: 1-5 ，12-15 ， 5 : 10-16 ， 6 :4-9 ， 7:1 -9) 향유， 향기 등 이러한 
향에 대한 소재는 결국 구별됨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냄새 
는 그의 신부들에게는 생명의 냉새요， 원수에게는 사망의 냄새인 것처럼 말이지요(고후 
2:15 ,16) 

그리고 아가서를 읽으실 때에는 ‘정원’ (Garden)이라는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읽으시 
길 바랍니다. 고대 동양에서 정원은 쾌락을 누리는 특별한 장소였는데 ， 우리는 최초의 
동산인 에덴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4:12절의 ‘잠근 동산’ 이라는 표현 
이 나오는데 ， 이것은 여인의 순결함， 즉 자기 연인에게만 헌신한 모습을 나타내준답니 
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뿐인 곳이 바로 에덴 
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에서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 ， 오직 한 사람 
뿐인 배우자와 나누는 사랑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었을까요? 그러므로 주님께 

서 다시 오시는 날에 새롭게 만들어주실 에덴에서 나누게 될 순결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읽으시길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가서는 결혼하신 부부가 함께 읽으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아가서의 아름다운 고백을 실제로 느껴보면 어떨까 제안해 보는 것이랍니다. 솔로 
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 고백하는 내용은 낭펀이，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 고백하는 내 
용은 아내가 읽어보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사랑의 감격이 생기시거든 
그리스도와 교회의 순결한 사랑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임을 생각하시면 좋겠지요? 만일 
흔자이신 분은 어떡하냐구요? 뭐가 걱정이세요? 영원한 우리의 연인이신 예수 그리스 
도께서 계신데요! 솔로몬의 고백은 주님의 음성이고， 나의 고백은 주님께 드리는 고백 

일댄데요. 
영원한 사랑은 이 세상에서 부부가 나누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영원하고 위대 

하고 변함없는 사랑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들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가서를 통해서 그 사랑의 감격을 느껴보시고， 여러분들도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흥￥해서 ， 그리고 내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남 
편과 아내를 향해서 김동하 목사- 출표택 지되 

‘사1 (-’ ($on l) of son l) s) 좋 o-{떻1께 강} 숭 끼낀잉1(-?8 

활률*밭는: 아Ol를 

김 성 겸 (전도사， 품2부 부지도) 

저1 632호 



@ 2001 년 6월 10일 

월 림 

1 2001년도제3차학습세례식안내 

200 1 년도 채3차 학습세례식이 6 
월 24일 있습니다 학습 및 세혜， 

입교， 개종을 원하시는 성도들은 
담당교역자에게 오늘(6월 10일)까 

지신청하시기바랍니다 

2 성경 찬승대여안내 
안내석에서 성경 찬송올 빌려서 

보신 분은 필히 빌린 장소에 반납 
하시고， 직분지는 될 수 있는데로 

새신자를 위하여 본인 찬송 성경 
을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모임 

1 장로월요새벽기도회 
일시 11 일(월) 새벽기도회 후 

장소 교육관 109호 
2 안수집사회 화요새벽기도회 
일시 12일(화) 새벽기도회 후 

장소 1 교육관 1 09호 

3 전도위원회월례회 
일시 오늘 10:10 
장소 전도위원회실 

4 남녀진도회 입역원 영성훈련 
일시 ‘ 21 일(옥) 19:00 
대상 각남녀전도회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전도부장) 

장소 갈릴리훌 

5 경질전도회월례회 
일시 오늘 15:00 

장소 · 메추라기흩 

6 실업인전도회월례회 
일시 6웰 1 1 일(월) 18'30 
장소 글로리아 

7 권사 2지회월례회 
일시 13일(수) 수요1부예배 후 

징소 영야부실 

닙니전도회 

1 바울 1지회윌례회 

일시 16일(토) 19:00 
장소 x식당 

2 바울 6지회월례회 

일시 오늘 1 5:00 

장소 교육관찌7호 

3 바울 14지회월례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후 
징소 교육관'lfJI호 

4 바울 1 7지회월례회 

일시 ‘오늘 1 5:00 
장소 교육관401호 

5 베드로 1지회월례회 

일시 12일(화) 1 9:oo(부부동반) 

장소 교육관 201호 

6 베드로 6지회월례회 

일시 1 2일(화) 19:30 
장소 장철환집사댁 

7 베드로 9Ã I회 월례회 

일시 ‘ 1 4일(목) 20:00 
징소 김상칠집사댁(mlll-342- 1582) 

8 베드로 14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 15:00 

장소 칼빈훌 
9 베드로 17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 1 5:00 

장소 ，교구모임장소 

10 요한 4지회뭘례회 

일시 1 6일(토) 17:00 
장소 서초예숭의 공원(교육문화회관옆) 

11 요한 6지회월례회 
일시 1 6일(토) 17:00 
징소 올링픽공원납4문안쪽광장 

12 요한 17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19:00 
장소 이총훈집사댁 

(서현동mD2.()4Q:í) 

13 한나 1ÃI회 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잉후 

장소 제교육관203호 
14 한나 3지회뭘례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후 

장소 교육관 205호 

15 한나 4지회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잉후 
징소 복지관지하2충 

16 한나 5지회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장소 교육관 201호 

17， 한나 6지회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징소 탁。냄실 

18 한니 7지회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징소 아엔훌 
19 한나 8지회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장소 제2교육관4호실 

20 한나 9지회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 후 

장소 ’갈릴리훌 
21 한나 10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징소 용λ딴지하1충 

22 한나 11지회월례회 

일시 오늘 1 5:00 

장소 교육관 212호 

23 한나 1 4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장소 만나흘 

24 한나 16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징소 교육관414호 
25 한나 1 7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후민 흥헌 

교왜소색 / 새기즉 

2001년도쩌13차악습써l례식 요빼 

날짜 시간 | 학습자 | 장소 
1교시 l 성경개요 | 교육관 

15:00-15:50 I (정현민 목사) I 314호 

셰례자， 개증자， 입교자 | 장소 | 유아써|례자 | 장소 

교회론 
6월 10일 

(주일) 

(서광진목사) 

구원흔 2교시 | 기독론 | 교육관 
16 따16:50 1 (정혜성 목사) 1 314호 (이종대옥사) 

셰례란? 
6월 1 7일 

(주일) 

1교시 | 기독교개요 | 교육관 
15:αHε50 1 (이준경 목사) 1 407호 (김병태목사) 

2교시 교구별 
문당 

16:αH6:50 1 ι 디 1 장소 

6월 24일 
(주일) 

참양예배 성인 학슐 셰례식 (저녁찬양예배，본당) 

장소 교육관?fJ7호 

26 에스더 4지회 월혜회 
일시 ‘ 12일(화) 11 :00 
장소 이천얘집사댁 

27 에스더 7지회 월례회 
일시 1 7일(다음주일) 교구모임 후 
징소 。}벤훌 

28 에스더 17지회 월례회 
일시 1 2일(화) 기도원집회 후 

장소 충현기도원 에스더관 201호 

29 루디아5지회 월례회 

일시 12일(화) 10:30 
장소 에다니흉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징소 교육관 4 14호 

35 마~IO I 2지회 월예회 

일시 1 2일(화) 10:30 
징소 영야부실 

36 루디아 14지회 윌례회 
일시 11 일(월) 10:00 
장소 구로구궁동 192-3 1 ν7 

rr261HI288 

뿔셰 

1 최몽식성도 

교육관 
307호 

교육관 
307호 

교육관 ! 유아세 례란? 1 교육관 
307호 I (이홍성 옥사) 1 314호 

교구별 
장소 

값|작| α후 3시 ，캘리흉) 

교구)과 김선영 앙(김용모 장로， 소 

경회 권사의 옐) / 15일(금) 13:00 
갈렬리흘 

3 허영준 군(허영호 안수집사， 김대 
회 집사의 아들， 10교구)과 이숙언 

앙(이광재 씨 1 신일녀 씨의 딸) ! 16 
일(토) 14:00 일알학교 (ft34 1 1 
4661) 

4 신동일 군(김기옥 씨의 아들)과 김 
정화 앙(김원철 성도， 문점례 집사 

의 딸， 8교구) ! 16일(토)14:00 전 
기공제회관 예식흘(ft3443-7“0) 

m 루디아 7지회월례회 
일시 1 2일(화) 11 :00 (정종원 집사 부친 ， 최형헤 집사의 주소변경 
장소 올림픽공원북2문왈각정 

31 루디아 8지회 월례회 
일시 17일(다음주일) 교구모임 후 

장소 제꼬육관4충 

32 루디아 9Ã I회 월례회 
일시 1 2일(화) 10:00 
징소 망우리검문소주차장 

33 루디아 1 5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징소 에다니훌 

34 루디아 16지회 월례회 

맨뺀맨 
구분 시간 

오션 7:00 

11 오전 "00 
m 오선 11 :00 

모친 ， 17교구 무지개구역)/2일 별 === 

세 ， 4일 장려 1 박접순 권사 송파구 상전통 45-4호 
상원아트빌라 402호 ft 423-2876 

훌 몬 

1 이상동 군(이교성 l 서순금 씨의 아 
들)과 한선형 앙(한반교 집사， 최영 
득 권사의 딸， 17교구) ! 1 5일(금) 
12 : 20 갈릴리홍 

2 황존수 군(김완진 성도의 아들， 11 

징소 
본당 

본당 

본당 

군전도회 하기수련회 

일시 2001년 6월 18일 19일 

장소 충현기도원 

대상 군전도회전회원및관심있는성도 

군진도희(온당1충)에서 정수 중 

주일 예 배 
(왜1 외국어용A 홍역예매 

W 오후 1 :00:이뼈f시햄뼈) 본당 
v 오후3:00 본당 

(없0에드라는예에) 

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l 오션 11 :00 U 오후 7:YJ 온당 
금요집회 오후 7:YJ 본당 

새역기도회 오선 5:00 본당 

제632호 

충현중보의창 

디j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에 성령께 

서 통치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 

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정결한 

통로로사용하여주소서. 

a 김창인 원로목사의 남은 생애가 
더욱 더 복음의 진리에 붙들리게 하 

시고， 모든 교역자가 영흔에 대한 뜨 

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a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 예 

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하소 

서 

냉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 

치를 받으며 ，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 

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 

서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 

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 

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해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하소서 

딩 충현에 속한 모든 영흔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첫 자리를 

내어드리며 ，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살게하소서. 

초톨부 초생 전도잔XI - 뚫뭘해6톨17밑 
너도 나도 전도하여 때수님째 칭효받자 

닥아부예능과교시모집 
2과 1명(얘 30- 1 0:3이 

섬·기·는· 분· 틀 ] 

5월 1 3일부터 6월1 7일까지 초등부에서는 초청 전도 

잔치 기간으로 새 친구들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 

니다 특별히 6월17일은 새로운 친구를 위한 행사가 있 

습니다 새로나오게될어린 친구들을위해많이기도해 

주시고， 주번의 믿지 않는 친구들을초등부로 인도해 주 

시길바립니다 

2001년도 의료선교의 날 
올해도 의료진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 

하기 위해 6월 24일(주일) 제2교육관 1층에서 깅001년 

의료선교의 날’ 행사를 강습니다 충현의료선교부의 지 

원아래 실시되는 이번 진료는 국내외국인선교부 형제 

지매들을 대상으로 혈액 훨압 • 간엽 -소번 · 치아 ‘ 피 
부질환 등을 검사합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까지 진료가 실시되오니 징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당 

부드립니다‘ 

3과 1 명(1 0:00- 1 2:00) 

- 4과반주자 1 명( 1 3 :0이 

- 문의 김재호집새t!011 -531-9949) 

입Wt족초청 

민박을 원하는 가정 신청바랍나다 

교회는 해외 입앙아 및 입양가족을 초청하고자 하여 

민박 기정을 신칭 받습니다 이들이 머무는 기간은 7월7 

일(토) 오후 3시에서 다음날인 8일(주일)까지로 1박2일 

입니다 초청 가족은 20가정으로 50명입니다 

민박을 원하는 가정은 선교위원회나 각 교구 교역자 

를 통하여 신청하시고， 자서|한 사항는 선교위원회(356 

번)로 문의하시기 바립니다 

새 · 가 · 족 · 을 · 환 · 영 · 합 · 니 · 다 

번호 서。 며 。 교구 소속부서 인 도 지 번호 서。 며 。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480 송진권 ] 청년2부 유금례(7) 493 정정자 18 청년2부 
481 박미정 1 청년2부 유금례(7) 494 고은미 19 고둥부 변정섭(19) 
482 한상운 베드로 495 최윤회 19 Jl%1fl 박송미 (9) 
483 곽민숙 청년2부 정귀옥(1) 496 손요섭 19 대학부 이영우(7) 
484 윤유경 2 청년1부 황정회(2) 497 금정연 19 청년1부 임우도(16) 
485 임숭남 3 청년2부 498 이민선 19 청년l부 황경일(4) 
486 김지연 > 청년1부 499 김유진 19 청년1부 고윤희 (3) 

487 배숭환 3 베드로 500 이지영 19 청년]부 
488 김대성 > 루디아 501 이수현 19 청년1부 홍현숙(7) 
489 윤정하 9 에바다부 502 안은진 19 청년1부 
490 계영일 15 에바다부 박종철(7) 503 안은혜 19 대학부 
491 유병돈 15 바울 유충곤(8) 504 임숙빈 19 청년2부 
492 김통향 16 한나 김금자(1 6) 505 김성주 19 청년2부 임우도(16) 

* 충현교회의 한 가즉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시무장로 

김의철 
선교위원징 

오진국 
틱이부징 

엄필성 
징번3부징 

남선우 
3교구징 

문홍구 
몽A써원 

김천채 
할쩔루O씬g때징 

박영식 
옹A써원 

이하영 
진도위원징 

안종욱 
재징위원 

최기홍 
여배위원 

이정우 
새7펙부정 

한송규 
신혼7엠부징 

원웅철 
12교구장 

김구형 
‘「드。T닝자。 

이태식 
10교구장 

조종환 
정년2부부깅 

박찬섭 
예배위원 

. 우|임목사 김성관 

· 부목사 

조선근 김은호 노광헌 이홍성 이종대 정현민 김동하 차병준 
기획위원 싱경연구원깅 딩회서기 교구 ‘ 4미。T닙 1교구 훨국 선교위원회 

이병학 윤인현 최대원 김병태 서광진 정혜성 이준경 박인기 
교구위원징 선교위원 몽A써원장 15.교구 2교구 3교구 9교구 에빠부 

강모용 오정헌 이 훈 여성기 류병희 노경묵 이종철 김영훈 
용시위원 1교구징 친앙위원징 10.괴구 대학부 17교구 11교구 J!드。T님 

서통석 정운석 김영길 여국근 김교성 송길환 이수근 이유진 
딩회부서기 8교구장 재 16교구징 12교구 16교구 외신부 8교구 5교구 

조인제 김종구 최무길 안창덕 방준영 나광영 정진호 
유O댄김 17교구징 예배위원징 13교구 4교구 6교구 7교구 

이창호 차신득 김재명 
l 선교사 정은희 권영일 최은아 권요셉 A엠부징 김시위원징 행징위원징 

김광남 이종석 윤성철 아 이프브리라키함외 아 4프7리명카 아프리카 이프리카 

재정위원장 5교구징 기획위원징 

박인건 김인관 이병옥 추악진대 O퍼스희양리에행 이 O 소영 주은희 
13.교구징 6교구장 새3교뽑|원징 }1명하， 김서 웬영디， 정현주 
최명환 임무천 이종섭 

l 협력신교사 허요셉 (01 빙집글퇴E떼 강시기엽(이프리카) 7교구징 쩨2교육위원징 정년2부징 

이갑재 진홍용 전홍혈 
15.교구장 건축위원징 9교구징 l 찬양감독 강임구 

김단용 황영일 손철 · 강도사 김영기 (쇄뷔 
제1교육위원징 건축위원 4교구징 

김영수 정홍식 김환기 
· 여전도사 

선교위원 진도위원 기획위원 정연희 김정자 송향자 신동자 윤인숙 

이형수 안동현 황의만 
14교구 3교구 1 7.교구 5교구 1교구 

정년1부징 O맨많때징 대학부징 김옥윤 한영준 김연식 홍순애 이옥주 

최윤덕 이계인 박덕양 
9교구 11교구 2교구 6교구 4교구 

실로임진S때징 임Df누엘진S때징 예배위원 김말자 안태순 최효심 백명자 김정연 

정태두 박홍규 권영옥 
8교구 7교구 15교구 12교구 10.교구 

전도위원 기브리엘친g때징 엠엘전g때징 조옥자 강덕필 김정신 장혜구 

배춘식 김영달 이실호 
ι :i!EζT님 16.교구 대학부 칭년1부 

영이부징 A밤국관리과정 중등염징 
. 교정전도사 박양덕 

최성현 


